
실학자의  대화 산책

전쟁을 겪고, 

우리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전쟁을 겪고, 

우리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다른 실학자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을 

만들었을까요?

"나는 ‘실사구시파’에 

속해요. 

우리는 과학적인 연구와 

방법을 통해 

올바른 내용을 찾아요."

"근대 천문학에 관심을 가져서, 

해와 달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이 움직인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청나라에 다녀와서 

구구단을 소개한 

‘주해수용’을 썼어요."

"나는 대동법이 시행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세금을 쌀로 받는 대동법이 시행되었고,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사게 되면서 

시장도 더 커지게 되었어요. 

또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이고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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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장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에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실학이라고 해요.

"   조선은 농업사회이기에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토지제도의 개혁이 

 필요해요."

" 소수의 양반들이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토지 개혁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똑같이 나누어 주자고 

 주장하신 실학자도 있었어요. 

 저는 함께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쌀로    

 세금을 내는 ‘정전제’를 이야기 했지요.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개혁에 관한 ‘경세유표’라는 책을 

 썼어요."

"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이 발달해야 해요. 

 저는 상공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여 

 물건을 교류하고 

 청나라의 선진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열하일기에도 썼지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북학파'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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